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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predictors of acculturation types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at the individual and 

dominant society levels. To accomplish this goal, we recruited marriage migrant women from China and Vietnam, classified 

their acculturation types according to their scores on acculturation attitudes, and performe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on acculturation types by entering marriage migrant women’s individual and dominant society level factors as covariates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under integration(N=376), followed by 

assimilation(N=66), separation(N=60) and marginalization(N=48). Lower household income, lower sense of mastery, weaker 

ethnic identity and lower social support predicted assimilation as compared to integration. Less education, higher household 

income, weaker ethnic identity, lower family satisfaction and lower social support predicted separation as compared to 

integration. Finally, as compared to integration, marginalization was predicted by lower sense of mastery, lower ethnic identity 

and lower social support. This study expands the current scholarship on acculturation by examining acculturation as an 

indicator of the psychosocial adaptation of immigrants and by identifying factors that predict specific acculturation types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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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라는 새로운 문화권을 접하

게 될 때,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높은 수

준의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보이는 사람은 이를 원만하

게 해결하여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결혼이

주여성의 문화적응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면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예측하여 그들의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응유형이란 이

주민 개인이 이주상황에서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

결하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므로(H. Choi, 2009), 이주민의 

문화적응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적응을 도와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에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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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살펴보고, 결

혼이주여성 개인과 이주국 사회의 요인들이 이들의 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개인이 둘 이상의 문화집단

에 속하게 될 경우에 양쪽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process) 자체를 일컫는 개념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주

민의 문화적응은 그들이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사회통합의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게 하는 변수이다. 따라서 이주자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때 그들의 문화적응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방식, 즉 문화적응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J. W. Berry, 

1997), 이 때, 문화적응유형은 이주민이 자신에게 친숙한 

고유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며, 동시에 새로운 사

회와 그 문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수용적, 혹은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가를 드러내준다. 문화적응은 이주민의 건

강상태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문화적응

유형에 속하는 이주민들은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

이는 반면, 부정적인 문화적응유형에 속하는 이주민들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고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증상

과 심신적(psychosomatic)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

다(J. W. Berry & U. Kim, 1988). 이러한 문화적응의 중요

성 때문에 문화적응의 개념은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며 중

요하게 다루어진다(C. G. Ayres & Ganga Mahat, 2012; 

J. W. Berry, 2000; J.-H. Park & J.-K. Chung, 2007).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응개

념은 실증연구에서 이론적인 개념으로만 적용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J. W. Berry(2001)는 개인의 문화적응을 살펴볼 때, 이

주국의 입장에서만 이주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

다고 지적한다. 건강한 문화적응을 위해서는 모국의 문

화에 대하여 유대감과 자긍심을 갖는 것이 이주국에 적응

하고 이주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즉, 

건강하고 균형 잡힌 문화적응이란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

면서 이주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이차원

적인 관점과 해석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필수

적이다. 따라서 Berry는 이주국에 대한 이주민의 적응만

을 조명하는 일차원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모국의 문화

를 유지하는 정도를 교차하여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이

차원적 모델을 제시하고 문화적응을 4개의 유형으로 구

분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이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특성을 단순히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만 활

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

을 문화적응유형별로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거

나(Y. Lee & Y.-K. Lee, 2010; D.-H. Jang & K.-E. Lee, 

2010; A. J. Lee & Y. S. Choi, 2011), 집단 내에서 유형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쳐왔다(O.-K. Yang, 

Y.-S. Kim, & B.-H. Lee, 2007). 또는 문화적응유형을 독

립변수로 설정하여 개인이나 가족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로만 사용되었다(H.-S. Kim, 2012). 문화적응유형

을 종속변수로 다룬 몇몇 선행연구들은 문화적응을 일차

원적 개념으로 점수를 매겨 연속변수로 설정하거나, 하

위개념을 두어 개념을 변용하여 사용하였다(D.-H. Jang 

& K.-E. Lee, 2010; M. J. Kim & S. M. Shin, 2010). 한편, 

B. S. Kwon and B. R. Im(2013)은 문화적응을 이차원적

으로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적응태도를 ‘한국문화수

용태도’와 ‘자문화전달태도’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서 따

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양쪽문화를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만든 이차원적 모델의 장점을 잃게 되었다. 앞

서 말했듯이, 문화적응은 이주국의 문화만을 잘 수용하거

나, 본국의 문화만을 잘 유지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국문화수용태도와 자문화전달

태도가 모두 긍정적일 때 이주민 개인이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적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차원을 통합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이주국 문화의 수용

과 본국의 문화 유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

떤 요인들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

주여성의 모국문화유지와 한국문화수용을 모두 고려한 

이차원적인 문화적응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결혼이주

여성의 인구학적 변인이나 심리사회적 특징과 같은 개인

적 특성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적 환경도 결혼이주여성

의 문화적응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하려고 

한다. J. W. Berry(1997)는 문화적응을 연구할 때, 이주민

이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정도와 이주국의 문화

를 수용하는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

라, 이주민 개인의 변인과 이주국 사회의 변인이라는 두 

차원이 모두 문화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고려해

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가 제시한 문화적응의 개념

적 모델에 따르면 이주민 개인의 변인과 이주국 사회의 

변인은 이주민의 문화적응과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두 개의 축을 이룬다. 이주국이 주류사회로서 이주

민에게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개인이 

보이는 문화적응유형은 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

과일 수 있다. 그렇지만 주류사회가 이주민이 모국 문화

를 버리고 이주국의 문화만을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이

주민의 문화적응유형은 이주국의 태도에 의해 수동적으

로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J. W. Berry, 2000). 이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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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대한 주류사회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이나 일반 국민들의 태도 등을 통해 거시적 사회의 

태도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적으로 마주하

게 되는 조금 더 좁은 의미의 근접적인 사회가 이주민 

개인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민 개인에게는 거시적 사회의 특성들보다는 매일 직접 

마주하는 미시적 사회의 특성들이 더 중요하고 유의미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J. W. Berry, 1997, 2000). 따라서 

이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근접적인 사회적 맥락, 이를테면 

가족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가 이주민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J. W. Berry가 제시한 위의 개념적 틀에 따라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 요인과 이

주국 사회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예측

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예측

하는 결혼이주여성 개인 요인은 문화

적응유형별로 무엇인가?

[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예측

하는 이주국 사회 요인은 문화적응유

형별로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각각의 독립적인 문화적 집

단이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과정에서 문

화적 집단은 변화하게 되고(R. Redfield, R. Linton, & M. 

J. Herskovits, 1936),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도 변화를 경험

한다(T. D. Graves, 1967). 이 때, 상대적으로 덜 주도적인 

문화집단과 그 구성원은 문화 간 접촉에 더 큰 영향을 받

는다(J. W. Berry, 2001). 자신과는 다른 문화를 마주하여 

문화접촉을 경험할 때, 그 개인은 다른 문화에 참여하는 

방식과 태도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문화적응태도(ac-

culturation attitude)라고 한다(J. W. Berry, U. Kim, S. 

Power, M. Young, & M. Bujaki, 1989).

J. W. Berry(2001)는 모국문화유지와 이주국문화수용 

정도가 이차원으로 교차되어 문화적응태도가 형성된다

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문화적응의 이차원적 

모델을 제안하고,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

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전략이라는 4가

지 문화적응유형을 모델에 포함시켰다(Berry, 2001). “통

합유형”은 개인이 문화적응을 경험할 때, 자신의 모국문

화를 유지하는 것과 새로운 문화집단과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에 모두 관심이 있는 문화적응유형이다. 통

합유형은 이주민이 이주국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주국 또한 다양한 문화에 대해 수

용성을 보이며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수준이 낮

음을 의미한다. 이주국의 이러한 수용적인 태도는 이주

민이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이유로 Berry의 문화적응모델에

서 통합형은 가장 긍정적인 유형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동화유형”은 이주민이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

지 않고, 새로운 문화집단과의 상호작용만을 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적응유형이다. 이주민이 새로운 사

회에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 주류사회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서 동화전략을 취하는 모습을 자

주 보이게 된다. “분리유형”은 이주민이 자신의 모국문

화를 지키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새로운 문화와의 상호

작용을 피하는 문화적응유형이다. “주변화유형”은 모국

문화의 유지에도 관심이 없고, 새로운 문화집단과 상호

작용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문화적응유

형이다. 이 유형은 주류문화가 이주민에게 모국문화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동시에, 배제와 차별을 행하기 때

문에 종종 발생하는 유형이다(J. W. Berry, 2001). 

주류사회가 이주민에게 특정한 문화적응태도를 보이

도록 강요한다면 개인이 자율적으로 특정 문화적응유형

에 속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류사회가 개방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지, 아니

면 새로운 문화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지에 따라서

도 개인의 문화적응유형이 결정될 수 있다(J. W. Berry, 

2000). 따라서 이주민의 문화적응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할 때에는 문화적응을 경험하는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이주국의 환경에 대해

서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2. 문화적응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이주민과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다뤄지

는 변수들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적 

수준의 변수들로서,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와 이주민의 성격 혹은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

이 한 축을 이룬다. 다른 한축은 집단수준의 변수들로 구

성되며 상황이나 환경적 요인들이 포함된다. 집단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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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은 곧 이주국 사회 변수를 의미하며, 이주국의 정

치․경제․사회적 구조와 같은 거시적 사회 변수나 이주

민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지역사회와 가족과 관

련된 미시적 사회 변수들이 포함된다(J. W. Berry, 1997). 

본 연구에서는 이주국 사회 변수 중에서 결혼이주여성

을 둘러싼 근접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미시적 사회 

변수들만을 다루기로 한다. 

1) 결혼이주여성 개인 요인

이주민의 연령과 적응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

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문화적응에 유리하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문화적응이 일찍 시작되면 적응의 과정

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을 비교적 적게 겪기 때문이다(J. W. 

Berry, M. Storandt, & A. Coyne, 1984). 미국사회로 이주

한 동아시아청소년들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

계를 살펴본 C. J. Yeh(2003)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높을

수록 문화적응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

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연구에서도 

통합유형의 평균연령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았다(H. Choi, 2009). 한국으로 이주할 당시의 연령과 

문화적응의 관계를 본 연구는 국내에 부족하지만, 문화

적응이 늦은 나이에 시작될수록 적응에 위험요소가 많

고 새로운 삶을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은 

국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S. Ebrahim, 1992). 이

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볼 때, 연령은 문화적응과정에 영

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주당

시의 이주민의 연령은 문화적응유형과 큰 관련이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여러 측면에서 문화적응유

형과 관련이 있는 변수이다. 이주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다는 말은 적응할 시간과 기회가 많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차별과 같은 부정적 경험에 노출된 

경험이 많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거주기간과 다른 변인

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주국의 

언어실력은 향상될 것이고, 직업경험도 많아질 것이며, 

사회적 관계망도 더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

이 반드시 긍정적인 경험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에 대한 이주민 스스로의 평가도 달라지

기 때문에 거주기간과 문화적응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

확하게 결론지어진 바가 없다(J. W. Berry,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거주기간과 문화적응유형 간에 관계

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모국문화와 한국문화 간

의 동질성 정도 따라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수이다. 문화적 차이(cultural distance)는 서로 다른 문화

가 접촉했을 때의 갈등의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

이기 때문이다(C. Ward, & W. Searle, 1991). 그러나 국

내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와 

문화적응유형간의 관계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몇몇 

선행연구들에서는 한국과 문화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중국 출신 이주여성에게서 주변화유형이, 상이한 문화를 

지닌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에게서는 통합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H. Choi, 2009; O.-K. Yang et al., 2007). 

한편,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긍정적 문화적응유형

에,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부정적 문화적응유형

에 속하는 비율이 높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A. J. 

Lee & Y. S. Choi,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의 출신국가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지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은 이주민의 긍정적인 적응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변수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연구결과들이 일관

되게 보고되고 있다(J. W. Berry, 1997). 먼저, 교육은 그 

자체로 개인의 자원이 된다. 이를테면 문제를 해석하는 방

법이나 해결하는 능력 등이 교육에 의해서 함양될 수 있

고, 이는 이주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이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또, 교육

은 소득수준이나 직업지위, 사회적 관계망 등과 연관이 깊

은 변수이기 때문에 문화적응과 관계가 높을 수 있다. 이

렇듯 교육수준과 이주민의 적응은 이미 기존연구들에서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교육수준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동시에 교

육수준의 효과를 통제할 목적으로 연구모델에 교육수준 

변수를 포함시켰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경험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일관

성을 보이지 않는다. J. H. Cheon and J.-W. Choi(2012)는 

미취업여성이 취업여성보다 더 많은 사회적 연결망을 갖

고 있다는 결과를 직업이 없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M. Kim and A. Kim(2012)의 연

구에서도 미취업상태일수록 가족관계만족도와 삶의 만

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취업여성일수록 

통합유형에 속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Yang et al., 2007; H. Choi, 2009), 통합유형일수록 직업

탐색에 더 적극적이고, 취직능력도 더 뛰어난 경향을 보

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서(Al-Karim Samnani, J. A. Boek-

horst, & J. A. Harrison, 2012), 직업경험과 긍정적인 문

화적응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

해야 한다. 

높은 소득수준이 결혼이민여성의 전반적인 삶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

되고 있다. M. J. Kim and S. M. Shin(2010)은 가정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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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역량이 높다

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O.-J. Chang and J.-Y. Park

(2009)은 높은 가족소득이 다문화가족의 결혼적응에 긍

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족의 월수입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고, 우울집

단은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인해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

는다는 H.-S. Kim(2012)의 연구결과는 소득수준이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간접

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O.-K. Yang et al.(2007)의 연구

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통합유형점수가 가장 

높게, 주변화유형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바 있다. 

자기통제감(Sense of Self-mastery)은 자기가 처한 환

경이나 상황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개념

이다. 결혼이주여성 혹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자기통

제감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 없다. 그러나 결

혼이주여성은 다른 국가로 삶의 터전을 옮겨 완전히 새

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

기통제감은 결혼이주여성의 능동적인 문화적응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자기통제감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S. Nolen-Hoeksema, J. Larson, & C. Gray-

son, 1999). 그러므로 자기통제감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통합유형이나 

동화유형의 특성을 보일 것이라 예상한다.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은 다문화사회 연구에서 많

이 다루어지는 개념으로서, 문화적응과정에서 개인의 주

관적인 느낌에 초점을 두고 있다(J. S. Phinney, 1992). 외

국의 많은 연구들은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결합이 이주민의 적응을 높인다는 결론을 내

리고 있고(J. S. Phinney, G. Horenczyk, K. Liebkind, & 

P. Vedder, 2001), 민족정체성이 인종적/민족적 차별 때

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K. N. Mossakowski, 2003). 그러나 국내에는 민족정체

성과 문화적응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거의 보고

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민족정체성

을 문화적응유형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한국어능력은 이주국인 한국사회에 대한 결혼이주여

성들의 적응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미국의 이주

민연구에서도 미국사회로의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도구

로 영어의 유창성이 사용되곤 한다(B. K. Finch, B. Kolo-

dy, & W. A. Vega, 2000). 국내 연구에서도 한국어 수준

은 가족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밝혀

졌으며(M. Kim & A. Kim, 2012), 문화적응유형별로 한

국어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A. J. Lee & Y. S. 

Choi, 2011). 

2) 이주국 사회 요인

가족은 이주국의 환경 중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장 직

접적이고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접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본국 및 본국의 원가족으로부

터 혼자 떨어져 나와 이주국인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되고, 이 때 이 가족은 이주국 내에서 결혼이주

여성이 가장 일차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환경이다. 가족

만족도는 본래 가족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척도인데, 결

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의 근접환경인 가족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만족도라

고 볼 수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가장 근접한 

환경인 가족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대한 척도인 동시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를 가늠해볼 수 있

는 변수가 바로 가족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가족만족도

와 관련한 결혼이주여성 연구는 매우 드물어서 문화적

응과 가족만족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극히 부족

한 실정이고, 가족관계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 검증을 시

도한 K.-H. Bae and S.-J. Kim(2012)의 연구가 거의 유일

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결혼이주여성이 이주 후에 

마주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영역은 가족

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내에서의 원

만하게 적응하여 안정감을 갖게 된다면 이는 한국사회

에서 생활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질적 연구이기는 하나, G. H. Chung 

and J. P. Yoo(2013)의 연구결과는 가족관계의 질이 이주

여성의 적응에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가족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다루어져왔다. 외국의 다문화연구에서 사회적 지

지는 미국 아시아 이주민 대학생들의 낙천주의 및 긍정

적인 건강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C. G. Ayres & 

Ganga Mahat, 2012). 또,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인 라티

노들은 언어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서비스를 이

용하는 빈도가 높았다(M. C. Hansen & M. P. Aranda, 

2012). 국내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관계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M. Kim & A. Kim, 2012), 문화적응과정

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

는 요인이었다(J.-H. Park & J.-K. Chung, 2007).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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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inimum Maximum Mean
Standard 

Deviation

Age 19 58 30.66 7.83

Age at Arrival 17 55 26.17 6.49

Residence Period(month) 1.00 387.00 51.98 49.15

Country of 

Origin

China 300(50.0%)

Vietnam 300(50.0%)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7( 1.2%)

Elementary school 65(10.8%)

Middle School 177(29.5%)

High School 275(45.8%)

College 70(11.7%)

Graduate School 6( 1.0%)

Occupational 

Experiences

Experienced 245(40.8%)

Never 355(59.2%)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1,000,000 won 53( 8.8%)

1,000,000-1,999,999 won 203(33.8%)

2,000,000-2,999,999 won 206(34.3%)

more than 3,000,000 won 108(18.0%)

Do not know 30( 5.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600)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이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 

친구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복지관의 선생님이 제

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이다. 이들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다음으로 가깝게 접하게 되는 이주국의 환경으로

서 결혼이주여성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

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주국의 근접환경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라는 점에서 이민정책이나 제도와 같

은 거시적인 요소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이주국 사회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2월 한 달 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제외)과 베트남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각

각 300명씩 총 600명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과 가족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0)에서 수행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

사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이 전체결혼이주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그 수가 가장 많

았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대상을 중국과 베트남으로 한

정하여 국가별로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한 다음 구체적

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0년 인구통계 자료인 외국인 

주민조사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결혼이주로 형성된 다문

화가정이 밀집된 구와 군을 각 시도별로 선정한 뒤 조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소록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을 

표집 하였다. 서울특별시(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를 

포함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남구, 남동구)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하구, 진구)의 대도시 거주자 각각 100명씩 

300명과, 경남․충남․전북의 읍‧면‧군 단위 농어촌 지

역 거주자 각각 100명씩 300명, 총 600명의 여성이 참여

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

용하는 여성에 표본이 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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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직접 마을로 들어가 표본을 구하였다. 조사대상자

와의 접촉을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식

당가, 쇼핑/시장가, 주택/아파트 단지에 가서 면접조사

를 실시했으며, 이 때 희망하는 참여자들에게는 모국어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모국어 설문지는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인/베트남인이 한국어 설문지를 중국어/베트남어

로 각각 번역한 후, 중국/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각각 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앞에 제시한 <Table 1>

과 같이, 조사대상의 평균연령은 30.66세(SD=7.83)로 최

솟값 19세, 최댓값 58세를 갖는다. 한국으로 이주할 당시

의 연령은 평균 29.17세(SD=6.49)로, 최솟값은 17세, 최댓

값은 55세이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87개월(12년 3개월)까지이다. 조사대상 결혼이주

여성의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고등학교가 275

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가 177명(29.5%)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대학교가 70명(11.7%)으로 그 뒤를 이

었다. 응답자 중 직업경험이 있는 경우는 245명으로 40.85%

를 차지하고, 직업경험이 없는 경우는 355명으로 59.2%를 

차지했다. 가구소득은 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에 해

당하는 사람이 206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203명(33.8%), 300만원 이상이 108명

(18.0%)로 그 뒤를 이었다. 

2. 측정변수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문화적응유형이다. 문화적응유

형은 문화적응태도 점수에 의해서 분류되기 때문에 조

사에서는 문화적응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에는 U. Kim

(1988)의 척도를 S. Lee(2006)가 수정한 문화적응태도척

도(Acculturation Attitude Scale; AAS)가 사용되었다.1) 

이 척도는 30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는 .887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

황에 맞게 모국을 ‘중국’과 ‘베트남’으로, 거주국가를 ‘한

국’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총 30문항 중에서 모국문화

적응과 한국문화적응은 각각 15문항이다. 모국문화적응

의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중국/베트남의 가치와 전

통을 실천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중국/베트남의 

1) 이 척도에 관해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Lee. S. (2012). The impacts on sense of community, com-

munity provisions, and acculturation attitudes on paren-

tal satisfaction among Korean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13(1), 71-87.

TV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등

이 있으며, 한국문화적응의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한국

에서 성공하기 위해, 나는 한국인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를 강조한다.’, ‘나는 한국인들의 자녀양육방식을 좋게 

여긴다.’등이 있다. 문화적응태도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화에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문화적응

과 모국문화적응 각각의 평균점수를 교차 비교하여 개

발자의 요청에 따라서 2.5점을 기준으로 문화적응유형이 

정해진다. 모국/한국문화적응 평균이 2.5점보다 모두 높

으면 통합유형, 모국문화적응은 낮고 한국문화적응은 높

으면 동화유형, 모국문화적응은 높고 한국문화적응은 낮

으면 분리유형, 모국/한국문화적응이 모두 낮으면 주변

화유형으로 분류된다. 문화적응태도 점수를 계산하여 얻

은 값을 토대로 문화적응유형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통

합유형은 1, 동화유형은 2, 분리유형은 3, 주변화유형은 

4의 값을 할당하였다. 

2) 독립변수

(1)결혼이주여성 개인수준 영향요인

이주당시 연령, 거주기간, 출신국가, 교육수준, 직업경

험, 가구소득, 자기통제감, 민족정체성, 한국어 능력을 결

혼이주여성 개인수준 요인으로 투입하였다.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이 무학일 경우는 0, 초등학교일 경우는 1, 중학

교일 경우는 2, 고등학교일 경우는 3, 대학교일 경우는 

4, 대학원일 경우는 5의 값을 갖도록 하고 연속변수로 투

입하였다. 직업경험은 한국에서의 직업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번도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면 0,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직업경험이 있으면 1로 설정하여 

범주형 변수로 지정하였다. 가구소득은 연속변수로서 1

은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100만원 미만, 2는 100-200만

원 미만, 3은 200-300만원 미만, 4는 300만원 이상의 소득

을 나타낸다. 자기통제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L. I. Pearl-

in, E. G. Menaghan, M. A. Lieberman and J. T. Mul-

lan(1981)이 개발한 Mastery Model을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7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는 .763이다. 자기통제감 평균값은 

2.80점 (SD=.50)이었다. 민족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J. S. 

Phinney(1992)가 개발한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MEIM)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2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8이다. 개발자의 요청에 따라 응답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민족정체성의 평균값은 2.66점 (SD=.46)이

었다. MEIM과 Mastery Model 모두 이중언어자인 가족

학 교수 1인과 사회복지학 교수 1인이 번안하고, 정확한 

의미전달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번역과 역번역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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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Assimilation Separation Marginalization total

Selected Cases
406

(67.7%)

69

(11.5%)

68

(11.3%)

57

(9.5%)

600

(100%)

Included in Analysis
376

(68.4%)

66

(12.0%)

60

(10.9%)

48

(8.7%)

550

(100%)

Table 2. Selected Cases by Acculturation Type

거쳐 사용하였다.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듣

기 영역에 대해 응답자가 평가하도록 하였고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916이다. 종합적인 한국어 능력의 

평균값은 2.48점 (SD=.78)이었으며, 세부영역에서는 말

하기, 읽기, 쓰기, 듣기의 평균값은 각각 2.56점 (SD=.87), 

2.46점 (SD=.86), 2.29점 (SD=.88), 2.61점 (SD=.86)이었다. 

(2)이주국 수준 영향요인

가족만족도, 사회적 지지를 이주국 수준 영향요인으

로 투입하였다. 가족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FACES Ⅳ 

Package(D. H. Olson, 2011)에 포함된 Family Satisfac-

tion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1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7이다.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은 3.22점 (SD=

.62)이었다. Family Satisfaction Scale은 이중언어자인 가

족학 교수 1인과 사회복지학 교수 1인이 번안하고, 정확

한 의미전달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번역과 역번역 절차

를 거쳐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Y.-J. 

Yoon(2001)이 재구성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1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3이다. 본 연구에서

는 사회적 지지를 이미 알고 있는 한국인의 수가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한 개인이 한국인들로부터 제공받

는 사회적 지지의 총합으로 본다. 따라서 기존에 알고 있

는 한국인 친구와 다문화가족센터/복지관 선생님에 대

해서 각각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두 점수의 평균점수

를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은 3.31점(SD=.61)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은 4개의 유형(통합유형

=1, 동화유형=2, 분리유형=3, 주변화유형=4)으로 나뉘고, 

각 개인은 그 중 하나의 유형에 속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문화적응의 각 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

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통합유형을 준거(reference)유형으

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의 준거

가 되는 유형을 통합유형으로 선택한 이유는 통합유형이 

네 가지 문화적응유형 중 가장 긍정적인 문화적응 유형

이기 때문이며(J. W. Berry, 2001),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표본수를 가진 유형이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 개인 수준의 요인과 이주국 수

준의 요인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는데, 로지스틱 회귀분석

은 독립변수 1개 당 50개의 샘플수가 필요하다는 통계적 

제한을 고려하여(R. P. Burns & R. Burns, 2008, p. 570) 

총 11개의 독립변수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Ⅳ. 연구결과

1.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별 분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표본 수는 600명이며,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변수들의 결측치를 자동으로 제

외한 뒤 분석에 선택된 표본 수는 550명이다. 분석결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합유형이 가장 많았고

(376명, 68.4%), 그 다음이 동화유형(66명, 12%), 분리유형

(60명, 10.9%), 주변화유형(48명, 8.7%) 순이었다. 

2. 문화적응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다항 

로지스틱)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두 개 이상의 종속변수에 

대한 결과 값을 동시에 제시하여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아래의 <Table 3>에 제시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통합유형을 준거(reference)유형으로 하여, 통합

유형에 비해 각각의 문화적응유형에 속할 확률을 계산

해서 보여준다. 즉, 이 결과는 통합유형에 비해 동화유형

이나 분리유형, 주변화유형에 속하게 될 가능성에 영향

을 미치는 11개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동화유형을 살펴보면, 통합유형에 비해서 동화유

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데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낮

은 가구소득,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감, 낮은 수준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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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째, 가구소득수준이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동화유형에 속할 오즈비(odds ratio)는 약 0.5배 감소하

여(Exp(B)=.531),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통합유형보

다는 동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632, p<.005). 

둘째, 자기통제감이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동화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0.3배 감소하여(Exp(B)=.300), 

자기통제감이 낮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동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1.205, p<.001). 셋째, 민족정체성이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동화유형에 속할 오즈비

는 약 0.2배 감소하여(Exp(B)=.230), 민족정체성이 낮을

수록 통합유형보다는 동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

=-1.470, p<.001).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가 한 단위 증가

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동화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0.6

배 감소하여(Exp(B)=.612),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통합유

형보다는 동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492, p<.05).

다음으로 분리유형을 살펴보면, 통합유형에 비해서 분

리유형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낮은 교육수준, 높은 가구소득, 낮은 수준의 민족정체성, 

낮은 수준의 가족만족도 및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교육수준이 한 단위 증가하면 통

합유형에 비해 분리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0.6배 감소

하여(Exp(B)=.631),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합유형보다

는 분리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460, p<.05). 둘

째, 가구소득이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분리

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1.4배 증가하여 (Exp(B)=1.368),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분리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313, p<.05). 셋째, 민족정체성이 한 단

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분리유형에 속할 오즈비

는 약 0.4배 감소하여(Exp(B)=.406), 민족정체성이 낮을

수록 통합유형보다는 분리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

=-.902, p<.05). 넷째, 가족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통

합유형에 비해 분리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0.4배 감소

하여(Exp(B)=.422), 가족만족도가 낮을수록 통합유형보

다는 분리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863, p<.005).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가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

에 비해 분리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0.5배 감소하여

(Exp(B)=.506),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분리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682, p<.05). 

끝으로 주변화유형을 살펴보면, 통합유형에 비해 주

변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낮은 자기통제감, 낮은 수준의 민족정체성, 낮은 사

회적 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자기통제감이 한 단

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주변화유형에 속할 오즈

비는 약 0.5배 감소하여(Exp(B)=.484), 자기통제감이 낮

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주변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

다(β=-.726, p<.05). 둘째, 민족정체성이 한 단위 증가하

면 통합유형에 비해 주변화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0.1

배 감소하여, 민족정체성이 낮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주

변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2.037, p<.001). 마지

막으로, 사회적 지지가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

해 주변화유형에 속할 오즈비가 약 0.5배 감소하여, 사회

적 지지가 낮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주변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633, p<.05).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기에 있는 한국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acculturation)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고,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응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 300명과 베트남출신 결혼

이주여성 300명을 표본으로 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

석과정에서는 국내 및 국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결혼이주여성 개인 수

준과 이주국 수준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각각의 유형을 종

속변수로 하고 가장 긍정적인 문화적응유형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은 수의 참여자가 속한 통합유형을 준거유

형으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 문화적응유형을 예측하는 결혼이주여성 개인수

준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민족정체성과 자기통제감, 교

육수준과 소득수준이었으며, 이주국 수준의 유의미한 영

향요인은 가족만족도와 사회적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정

체성이 높을수록 통합유형에 비해 동화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약 4.3배, 분리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약 2.5배, 주변화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약 7.7배나 

증가했다.2) 다시 말하면 높은 민족정체성은 가장 긍정적

인 문화적응유형인 통합유형에 속할 확률을 높여주었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사회와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만을 높인다고 해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긍

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못된 기대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지원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

2) 오즈비(승산비, 즉 속할 확률)가 1미만 일 때는 역수값을 

계산하여 ‘속하지 않을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K. L. Wuen-

sch, 2014,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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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본래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외국인 아내 혹은 며

느리를 만드는 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J.-Y. 

Jung, & S.-G. Chung, 2014).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문

화적응을 바라볼 때에는 결혼이주여성의 모국과 이주국

인 한국의 문화적응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

족정체성은 자신의 본래 민족에 대한 관심 및 자부심, 소

속감과 긍정적인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한다(A. J. Umana-

Taylor, A. Yazedjian, & M. Y. Bamaca-Gomez, 2004). 따

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민족정체성을 높여 긍정적인 문화

적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자

신의 본국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민족정체성

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여 이를 건강하게 잘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이고 성공

적인 문화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자기통제감이 높을수록 통합유형에 비해 동화

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약 3.3배, 주변화유형에 속하

지 않을 확률은 약 2.1배 높아졌다. 즉, 자기통제감이 높

을수록 통합유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기통제감이 높을수록 양쪽문화에 모두 높은 적

응을 보이고, 자기통제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고유한 문

화는 버리고 한국사회의 문화를 습득하는 데에만 치중

하거나 혹은 양쪽 사회로부터 모두 고립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자기통제감과 문화적응의 관계는 그동안 연구된 

적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지지할 만한 경험적인 

연구결과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자기통제감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소라는 선행연구의 

결과(S. Nolen-Hoeksema et al., 1999)를 지지한다. 또, 자

기통제감은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하기 때

문에 이 연구결과는 올바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문화적응유형과 연관이 있

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유형을 

예측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

준이 유의미했다. 먼저 교육수준부터 살펴보면,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분리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약 1.6배 

증가하였다. 낮은 교육수준은 분리유형을 예측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높은 교육수준과 긍정적인 문화적응이 정적

인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J. W. 

Berry, 1997). 한편, 소득수준은 이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동화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약 1.9배 높아지는 반면, 분리유형의 경우 소득수

준이 높아질수록 분리유형에 속할 확률이 약 1.4배 높아

졌다. 낮은 소득수준이 동화유형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

는 높은 소득수준이 결혼이민여성의 전반적인 삶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들(O.-K. Yang et 

al., 2007; O.-J. Chang & J.-Y. Park, 2009; M. J. Kim & 

S. M. Shin, 2010; H.-S. Kim, 2012; N. Krause, J. Bennett, 

& Than Van Tran, 1989)에 비추어볼 때, 통합유형에 비

해서 동화유형이 덜 긍정적인 유형으로 구분되는 J. W. 

Berry(2001)의 문화적응이론 틀에 적합한 결과이다. 또,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동화유형에 속한다는 것은 경

제적인 어려움이 모국문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기하

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통합유형에 비해 분리유형에 속할 확

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위의 선행연구들과는 방향

이 상이하다. 하지만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모국문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여 동화유형에 속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모국문화

를 고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한국문화를 수

용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분리

유형에 속한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문화적응유형 중 

분리유형의 가구소득 평균이 4점 척도에 2.83점으로 가

장 높은 것도 위의 해석에 어느 정도 힘을 싣는다(data 

not shown). 그러나 이 해석은 연구결과에 대한 추측일 

뿐이며,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이를 뒷

받침할만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만족도가 높을수록 통합유형에 비해 분리

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약 2.4배 증가하였다. 이는 

가족만족도가 낮은 여성일수록 통합유형보다는 분리유

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연구결과는 

가족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한국문화에 적응하기보다

는 모국을 그리워하며 모국의 문화만을 지키려는 모습

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만족도를 직접적인 변

인으로 하여 결혼이주여성을 연구한 결과는 아직 없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가족요인이 다문화가족의 부

부 적응에 중요하다는 선행연구(D.-H. Jang & K.-E. Lee, 

2011)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또, 본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에 

가족의 역량과 가족관계의 질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한

국의 다문화연구 대상은 주로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족이다. 미국의 라티노나 아시안,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주민과는 달리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주의 목적 자체가 ‘결혼’인 독특한 이주

민들이다. 이들은 가족단위로 이주한 것이 아니며, 오히

려 원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주국에서 생식가족을 형

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족은 가장 가

까운 지지원이자 근접환경이며, 이주 초기에는 거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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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M. Sung, M. Chin, J. Lee, 

& S. Lee, 2013). 다시 말하면,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족은 

처음 접하는 이주국 환경인 동시에, 긍정적인 문화적응

을 도울 수 있는 에이전트(agent)이다. 따라서 결혼이주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실천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을 단위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

화가족의 역동을 고려하고, 가족을 단위로 한 정책을 만

들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이들 가족의 건강성을 높

일 때에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 문화적응 또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통합유형에 비해 동

화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약 1.6배, 분리유형에 속하

지 않을 확률은 약 2.0배, 주변화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

률은 약 1.9배 증가했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통합유형에 비해 덜 긍정적인 동화유형, 분리

유형, 주변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

는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문화적응태도를 선택하고 

특정 문화적응유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에 대

한 주류사회의 태도가 개인의 특정한 선택을 강제한다

는 J. W. Berry(2000)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

다. 또, 사회적 지지를 미약하게 받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소극적인 문제해결 태도를 보인다는 J.-H. Park and J.-K. 

Chung(2007)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방향성을 갖는다. 

본 연구결과는 높은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이 다

른 문화적응유형에 비해 통합유형에 속할 확률을 높여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주국 수준의 영향요인인 사회

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모든 문화적응유형을 예측하

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주민의 문화적응을 연구할 때에는 이주민의 

개인적 변인만 볼 것이 아니라, 주류사회가 이주민에 대

해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

다는 선행연구의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이기 때

문이다(J. W. Berry, 1997; S. J. Schwartz, J. B. Unger, B. 

L. Zamboanga, & J. Szapocznik, 2010). 따라서 앞으로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다문화사회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및 정책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한국

사회간의 상호작용을 밝혀냄으로써 사회통합에도 중요

한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문화적응유형의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조사대상이 중국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

주여성에 한정되어서 다른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에

게까지 이 모델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2009년 다문

화가족실태조사(Korean Institute for Heath and Social 

Affairs, 2010)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중 중국과 베

트남 출신은 조선족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기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를 결혼이주

여성 전반에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결혼이주여성들을 출신국가

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결혼

이주여성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은 선행연구(M. 

Kim & A. Kim, 2012; A. J. Lee & Y. S. Choi, 2011)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예측하는 유의미

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에 

응답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한국어능력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한국어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 지

원정책의 평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횡단자료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문화적응유형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

계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즉, 독립변수들이 문화

적응유형을 선행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표집에 의한 종단적인 

자료를 구축하여 결혼이주여성과 문화적응에 관한 종단

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문화적응태도와 유

형을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

에서 어떠한 문화적응유형을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을 예측

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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